
PVC, 중국 반덤핑 판정이 문제!
한국·일본 타격 불가피 … 내수가격은 2월 84만- 85만원 정착

파이프, 바닥재, 전선 등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PVC(Polyvinyl Chloride)는 2002년 월드컵과 건축경기의 호조로

국내수요가 14% 정도 증가한 반면,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국내수요 확대와 중국의 자국내 생산증가로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의 반덤핑 조사착수에 따라

중국수출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2003년 2월말에서 3월초 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이 발표되면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타이완

의 수출잉여물량이 국제가격이 하락을 유도하겠지만 중국 PVC 시장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VC 가격은 2002년 1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국제유가 상승과 타이트한 공급 때문으로 분석된다.

Formosa의 VCM(Vinyl Chloride Monomer) 생산라인이 정기보수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SIM의 VCM 플랜트도 가

동을 중단해 PVC 원료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SIP의 PVC 설비 가동중단으로 PVC 공급이 타이트해져 가

격이 상승했다.

또 새로운 PVC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요기업들의 선구매가 맞물려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PVC는 2002년 12월27 CFR FE Asia 기준 톤당 580달러에서 2003년 1월31일 680달러로 100달러 정도 상승했고 2월

평균가격은 700달러대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12월 PVC 내수가격도 톤당 70만원 대를 나타냈으나 2003년 1월에는 80만원대로 상승했고 2월 4만-5만원 추

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PVC 가격강세는 아시아 지역의 재고량 감소와 인도네시아 Asahimas Chemical의 플랜트 가동중단, VCM과 EDC

(Ethylene Dichloride)의 가격상승 등으로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이라크 전쟁결과로 가격에 따라 재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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